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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찬미 동산 야외 제대 축복식 

 

 2023년 5월 10일 오후2시, 강화에 위치한 노틀담 생태영성 집에서는 야외 제대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오랜시간 동

안 수녀님들의 정성어린 손길로 생태영성의 집 뒤쪽의 밤산이 찬미동산으로 모습을 갖추었고, 이번에 야외 제대를 새로이 놓

으면서 창조물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미동산이 더욱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식당동과 숙소

동 건물을 새롭게 지었을 때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교님과 단촐한 축복식만 하였지만, 이번 축복식에는 그동안 감

사했던 은인분들과 특별히 야외경당을 위해 기부해주신 은인분들을 비롯하여 이웃 주민들까지 초대할 수 있어 더욱 기쁜 시

간이었습니다. 관구장 마리 율리아 수녀님과 여러 수녀님들도 함께 오시어 아름답게 조성된 찬미동산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

었습니다. 

 축복식의 미사 주례는 인천 가톨릭신학대학 학장 신부님이신 김기태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해주셨고 신학교 신부님

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성수를 뿌리고, 흰 제대포를 씌우고, 촛불을 놓는 제대 축복 예식이 마치 우리의 

세례 예식과 같음을 강론 중에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기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그분을 따를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찬미동산에 있는 십자가의 길 14처(마리 루치아 수녀님作)와 수녀원 옆에 있는 낙태아를 위한 십자가

의 길 15처(황옥경 리디아作)를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축복식을 마친 후 오신 손님들과 다과를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

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포근한 찬미동산 중턱에서 코스펠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미사를 드리고 십자

가의 길을 걸으며, 모든 노틀담 수녀님들의 사랑과 그동안의 수고, 섭리적인 하느님의 돌보심을 느낍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이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현존을 느끼고 피조물을 더욱 돌보고 사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교육과 농사 그리고 

피조물을 돌보는 삶을 통하여 좋으신 하느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살고 선포하는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